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농업과 농촌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차 농업부문에서 그들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리

하여 FAO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동계획을 1995년에 발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의제 21장과 32장 등에서 세계

적으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복지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권고지침을 제시하였다. 

  FAO는 지난 3월 개발도상국들의 농업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에 관한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농촌임금고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  농업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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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그림 1>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농업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

균적으로 약 43%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약 20%이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약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들은 농업생산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주는 문화적 규범 때문

이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농촌임금고용의 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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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고용에 있어서 농촌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파트타임, 계절적 노동과 저임

금 노동에 고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말라위는 90%

의 여성과 66%의 남성이, 네팔의 경우 70%의 여성과 45%의 남성이 파트타임 직업

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임금고용에서 파트타임과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력보다 계절적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약 50%의 여성과 약 40%의 남성이 계절적 노동에 종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력은 파나마를 제외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

이 더 높은 수준이다. 말라위의 경우 약 60% 이상의 여성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

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약 80% 이상의 여성과 약 40%의 남성이 저임금 노동에 종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임금고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고용과 임금 차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대개 개발도상국들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과 일에 대한 

경험이 적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교섭력이 떨어져 낮은 임금과 불리한 근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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